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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6. 4. 17.(금) 배포 2026. 4. 17.(금) 08:50

질병관리청-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
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 첫 발간

- ‘24-’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의 정점은 ‘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
 
-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증가추세
- 국가예방접종률은 소아 70.0%, 65세 이상 어르신 81.6%, 임신부 약 16만 명
- 고령층에서 최대 81.1%의 사망예방효과를 보여, 현행 접종사업의 효과 확인

  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기석)은 ’24-’25절기 

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하고 양 기관 누리집*에 

보고서를 게재하였다(4.17.).

*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(dportal.kdca.go.kr)>감염병소식>간행물·소식지 > 감시연보

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>정책·제도>연구·통계>연구자료실

  양 기관은 2021년 4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빅데이터

(K-COV-N)를 공동 구축·개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4월 논의한 국가 

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

지속하고 있다.

  연례보고서에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결과, 질병부담, 국가예방접종 현황과 

양 기관의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백신효과까지 폭넓은 

내용이 담겨있다. 

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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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환자 및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 

  ’24-’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’25년 1주 정점(99.8명/천 명당)을 

기록했고, 이는 ’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. 7~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

주도했고, 3월에 소규모 2차 유행이 확인되었다. 병원급 표본기관 입원환자 

수의 정점은 ’25년 2주에 1,632명으로 직전 절기 정점(’23년 50주, 1,101명) 

대비 48.2% 높았다. 연령별로는 절기 전체 입원환자 중 52.4%(4,528명)가 

65세 이상이었다.

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5.2%로 연령별로는 학령기인 13-18세

(27.3%)가 가장 높았고, 첫 유행시기에는 고령층 검출률이 전년 대비 약 20% 

증가하였다. 봄철에는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다시 학령기 연령층이 유행을 

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 2. 인플루엔자 질병부담

  ’24-’25절기 건강보험 청구건을 통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발생건수는 약 

386만건(8,200명/10만 명당)으로 지난 절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

응급실 방문율과 입원율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, 연령 증가에 따라 

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 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

보이고 있다. ’24-’25절기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6,295억 원으로 

입원 77.3%(4,868억 원), 외래 22.7%(1,427억 원)이었다. 

 3. 국가예방접종 현황 및 백신효과평가

  국가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~13세 어린이가 70.0%(약 342만명), 65세 

이상 어르신 81.6%(약 839만명)였고 임신부는 총 16여만명이 접종하였다.

  국내 빅데이터*를 활용하여 백신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, 연구설계와 

연령대에 따라 ▲중증 예방효과 63.7%~74.6%, ▲사망 예방효과 

38.1~81.1%, ▲감염 예방효과 10.2~41.4%로 추정되었다. 백신접종을 통해서 

143,868건의 입원 및 외래발생과 3,506건의 사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. 

*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력-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연계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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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HO(세계보건기구)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적이 고위험군의 중증 및 

사망예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,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고령층에서 중증 및 

사망 예방효과는 50~80%로 확인되어 현행 접종사업이 고위험군 보호의 

목적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

  다만, 고령층의 감염 예방효과는 20% 미만으로 낮았는데 예방접종의 효과는 

여러 요인*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변화추이를 

면밀히 살펴 대응할 예정이다.

* 연구 설계, 인구 집단, 절기, 접종자의 연령과 건강상태, 바이러스 변이 등

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“양 기관 협력을 통해 발간된 국가 

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플루엔자가 잘 관리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

기여하기를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공단과 질병청은 데이터 공유 및 분석 

역량을 강화하여 질병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”

이라고 밝혔다. 

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건강정보를 가장 폭넓게 보유한 두 기관이 협력

하여 질병부담이 가장 큰 인플루엔자에 대해 첫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매우 

의미있는 일”이라고 평가하며, “양 기관의 지속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

근거생산을 활성화하여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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